
1. 서론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는 다양한 방식으

로 표현된다. 현대사회에서 외모가 가지는 사회문화적 

태도나 평가는 성공, 경쟁력, 목표달성과 같은 요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사회 전반의 외모 지상주의 

현상이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공존하지만 분명

한 것은 외모는 개인의 경쟁력에 중요한 단서라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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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여성의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가 신체매력지각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적으로 규명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경기 소재 직장인 25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되

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의 통계적 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심층적으로 분석되었다. 

일련의 연구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여성의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는 신체매력지각

에 통계적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둘째, 직장여성의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는 자아존중감에 통계적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셋째, 직장인의 신체매력지각은 자아존중감에 통계적 유의하게 영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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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effect of women's motivation for 

choosing makeup colors on their perception of physical attractiveness and self-respect.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surveyed through questionnaires for 256 employee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n depth using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of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derived through a series of 

research procedures are as follows: First, the motivation for women in the workplace to choose 

makeup color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physical attraction perception. 

Second, the motivation for women in the workplace to choose makeup color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self-esteem. Third, office workers' perceptions of physical attrac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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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메이크업 행위

는 개인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보편화된 수

단이며 나아가 외모관리의 핵심적 행위이기도 하다. 

과거 메이크업은 성차를 구분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였으나 이제 성차에 구별 없이 남성도 메이크업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시대적 배경을 맞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메이크업 행위는 인간의 다양한 동기

가 결부되어 행해진다. 메이크업 동기는 기본적으로 아

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 동기가 강력한 단서

로 간주되고 있다[1]. 또한 메이크업은 자기 자신을 표

현하는 외모관리의 행동지표이며[2], 자아존중감과 자

신감을 향상시키고[3], 대인관계의 자신감과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내재적 욕구가 메이크업 행위로 표현된다.

따라서 인간의 미적 표현인 메이크업은 인간의 다양

한 욕구를 얼굴이라는 신체 일부분을 통하여 다양한 방

식과 스타일로 표현되고  나아가 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메이크업의 완성도는 컬러선택으로 좌우된다. 사람

들의 아름다움의 평가는 단순히 신체로만 평가하지 않

고 외모와 관련된 요인들의 색체와 스타일에 따라 평가

되기도 한다. 개인에 맞는 컬러를 선택, 표현한다는 것

은 단순히 외모의 긍정적 이미지 창조뿐만 아니라 신체 

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4].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의 컬러 선택은 피부색, 개인의 

취향과 감성, 성격, 표현방식, 미의식, 선호도와 같은 개

인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시각을 통해 주고받는 메시지에서 색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라는 보고[4]를 기초로 추정하면 메이크업 

컬러는 타인이 사람을 평가하고 지각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5]. 

메이크업이 일부분 타인에게 지각되는 긍정적 이미

지를 주기 위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메이크업에서  

컬러 선택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메이크업 행동을 지속하는 과정

에서 어떠한 동기가 컬러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일까? 

메이크업 컬러선택 동기와 지속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

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Han[5]은 헤어와 메이크업 행위를 

대상으로 한 퍼스널 컬러 선택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메이크업 컬러 선택 요인을 유행색, 선호 컬러, 전문가

조언, 피부색 또는 모발색 고려 등을 컬러선택 요인으

로 보고하였다.  

또한 In & Lee[6]은 메이크업 영역은 아니지만 의복

의 컬러선택동기의 연구에서 계절, 체형, 선호색, 추구

이미지, 개인의 감정, 가시도, 활용도 등이 컬러선택동

기로 보고하였다. 

한편 컬러는 사람의 이미지를 판단하는 요인으로 중

요하다는 보고들도 있었다. 메이크업에 사용하는 색상, 

명도, 채도는 사람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타인으로부

터 다양하게 지각된다[7]. 예를 들어 검정색은 품위, 밝

은 갈색은 사교성과 매력성, 붉은색은 진보 매력, 화려 

등의 이미지로 평가된다.

이를 토대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신중하게 선

택하고 적용하는 것은 메이크업의 기본적 요소이며, 메

이크업 컬러를 잘 활용하는 것은 호감 가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준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개인이 평가하고 인지하는 신체

의 아름다움과 유능성 지각은 인간의 의식적인 삶 속에

서 인간행동을 긍정적으로 중재하는 핵심적인 구인으

로 평가되는 자기개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고 있다[8-10].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기초

로 개인의 외모를 평가하고 지각하는 가장 핵심적 역할

을 하는 얼굴에 대한 메이크업 행위는 개인의 신체매력

과 자아존중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추

측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메이크업의 완성과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컬러에 대한 선택과 동기를 이해하

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는 메이크업 컬러를 선택하는 

주된 의사결정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나아가 

다양한 뷰티 산업에서 상품의 구매와 선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메이크업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왜 

컬러를 선택하고 지속하는지에 대한 컬러선택동기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 

여성의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가 그들의 신체매력지각

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은 사람들이 메이크업 행

위에 있어 컬러를 선택하고 지속하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뷰티 산업의 상품구매와 

관련한 사람들의 동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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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울·경기 소재 여성 직장인

을 모집단으로 선정 후 임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기간

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8주간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연구자와 사전 훈련된 연구보

조자가 직적 연구대상자를 찾아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

였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

19)의 위험지각이 높아진 현실에서 연구대상자가 대면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비대면 조사도 병행하였다. 

비대면 조사 방법은 포털사이트 구글을 이용한 질문지 

그리고, 이메일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질문지는 최초 

28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70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응답거부 및 불성실한 응답 14부를 제외한 256부를 최

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지 응답률 94.1%이였

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Variable/Division N %

Age

20’s 74 28.9

30’s 104 40.6

40’s 48 18.8

over 50 30 11.7

Total 256 100

Occupa-

tion

Profession 40 15.6

Service 49 19.1

Sales 121 47.3

Education 32 12.5

Etc 14 5.5

Total 256 100

Makeup

Period

Less than 1-5 years 18 7.0

Less than 5-10 years 82 32.0

over 10 years 156 61.0

Total 256 100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30대가 104명으로 40.6%로 가장 높은 반응 빈도를 나

타내었으며, 직업군은 회사원(121명, 47.3%)로 가장 

높은 반응 빈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기간에 대한 빈도에서는 10년 

이상 메이크업을 지속한 집단이 156명 61.1%로 과반

수 이상의 높은 반응 빈도를 나타내었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

는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 신체매력지각,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2.2.1 컬러선택동기

본 연구에서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가 전무한 관계로 먼저 In  & Lee[11]의 아웃도

어웨어 컬러선택동기 척도를 참고하였다. 

이를 참고로 최근까지 10년 이상 메이크업을 지속해 

온 직장인 10명(연령 36.14세, 표준편차 6.3세)을 대상

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메이

크업 컬러선택동기에 대한 구성개념을 확립하였다. 이 

후 구성개념을 다시 실질적인 메이크업을 전공한 교수, 

박사로 구성된 전문가 6인의 전문가집단 회의에서 실

질적인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 측정

도구를 완료하였으며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 질문지는 

개인적요인, 상황적 요인 2개 하위요인 8문항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로 구성하였다. 개인적요인의 4 문항은 기분상태, 선호

컬러, 개인이미지, 체형에] 이였으며, 상황적 요인은 장

소, 시간, 모임성격, 상황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2 신체매력지각

신체매력지각은 Mahoney & Finch[13]이 사용한 

신체매력지각 척도를 Lee[14]가 뷰티 분야에서 연구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체매력지각 척도는 11문항 질문

지로서 개인적 신체매력, 사회적신체매력의 2개 하위요

인 5점 L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2.2.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Kim & Myung[16]가 타투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

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으로서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5점 Likert(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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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방법

연구절차의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Version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되었고 유의수준 

설정은 α=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에 사용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Cronbach’s 

α)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변수로 사용한 컬

러선택동기, 신체매력지각, 자아존중감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컬러선택동기가 

신체매력지각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직장인의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가 신체

매력지각과 자아존중감에 관계를 실증적 자료를 수집

하여 분석하는데 있었다. 일련의 연구절차를 통하여 도

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Table 2은 본 연구에 사용된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

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을 위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결과이다.

요인분석의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분석법

(principal component)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방

법은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KMO(Kaiser-Mayer-Olkin)와 Bartlett의 구성형 검

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변수와 문

항을 가지고 있어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를 판단

하였다. 한편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은 그 값이 

0.50 이상만을 유의한 문항으로 추출하였다.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 측정도구의 KMO 지수를 확

인한 결과 .709로 나타나 요인 분석에 필요한 변수의 

수와 문항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Bartlett 구성형 

검증은 X2=166.118, p<.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나타

나 변수들 간의 상관이 낮아 요인분석에 적합한 독립성

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학자와 선행연구들 마다 다소 차이는 있

지만 선행연구들은 KMO 지수와 관련하여 .90이상이

면 매우 좋고, 0.80 양호, 0.60∼0.70 보통이고, 0.50

이하면 부적절하다 라고 보고하고 있다[17].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 측정도구는 개인적 요인(4문

항)과 상황적 요인(2문항)의 2개 요인 6문항이 추출되

었으며, 2개 요인의 누적변량은 54.475%의 설명력 보

였다. 하위 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개인

적요인 .645, 상황적 요인 .76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체매력지각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신체매력지각 측정도구의 KMO 지수는 확인한 결과 

.791, Bartlett 구성형 검증은 X2=1438.251, p<.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 가능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신체매력지각 측정도구는 개인적 신체매력(5문항)과 

사회적 신체매력(6문항)의 2개 요인 11문항이 추출되

었으며, 누적변량은 60.70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결과 개인적 신체매력 

.899, 사회적 신체매력 .771로 나타났다.

Table 2. Analysi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ake-up color selection motives

factor
components

communality
1 2

Personal 

factor

1. Choose a color in consideration of your body shape .721 -.272 .594

8. Choose a color according to mood state .708 .042 .503

5. I choose a color in consideration of my image .693 .146 .501

2. Choose your favorite color .619 .270 .556

situational

factor

3. Choose the color that suits situation -.122 .849 .736

4. Choose a color that suits location .390 .572 .579

Eigenvalue 2.106 1.162

Variance(%) 35.101 19.374

Total variance(%) 35.101 54.475

Cronbach's α .645 .761

KMO=.709 X2=166.118, df=15,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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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factor
components commu

nality1 2

Personal 

physical 

attractiveness

2. My body has a sexy charm .873 .106 773

10. I am physically attractive .864 .178 .778

8. I like my body undressed .852 .045 .729

7. Most people will consider me beautiful .808 .126 .668

4. I have an appearance that appeals to others .778 .331 .714

Social 

physical 

attractiveness

1. Physical attraction is somehow important when making new friends .080 .724 .464

3. Physical attraction helps you achieve your goals .327 .713 .492

5. Attractive people are more likely to succeed socially than unattractive people .215 .668 .466

6. Physical attraction is somehow important when meeting a date partner .190 .655 .530

9. When you get a new job, physical attractiveness has an impact .194 .654 .446

11. Physical attraction helps you build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174 .645 .616

Eigenvalue 4.626 2.052

Variance(%) 42.051 18.653

Total variance(%) 42.051 60.704

Cronbach's α .899 .771

KMO=.791 X2=1438.251, df=55,  p<.000

Table 4. Analysi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elf-esteem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KMO 지수는 확인한 결과 .832, Bartlett 구

성형 검증은 X2=1092.646, p<.001로 나타나 요인분석 

가능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Table 4과 같이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긍정적 자

아존중감(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4문항)의 2개 요

인 9문항이 추출되었으며, 누적변량은 64.755%의 설

명력을 나타내었다.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864,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799

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 신체매력지각, 자

아존중감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어 추

후 세부적인 분석이 실행되었다.   

3.2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가 신체매력지각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able 6은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가 신체

매력지각에 대한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

factor
components

communality
1 2

Positive

self-esteem

2. I appreciate myself .856 -.158 757

I value myself highly .835 -.129 .714

10. All in all I am satisfied with myself .815 -.188 .699

9. I feel that I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myself .701 -.358 .620

3. There are so many things I can do well .651 -.286 .506

Negative

Self-esteem

8. Sometimes I think I'm not competent at all -.106 .808 .664

7. Sometimes I feel like I am useless -.177 .788 .653

4. All in all I tend to feel that I am a loser -.237 .737 .600

5. I don't think I can boast of myself -.337 .708 .614

Eigenvalue 4.416 1.412

Variance(%) 49.069 15.686

Total variance(%) 49.069 64.755

Cronbach's α .864 .799

KMO=.832 X2=1092.646, df=36,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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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결과이다. 

Table 5.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make-up color motives on personal physical attractive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T VIF

personal

physical

attractiveness

(Constant) 1.916 .326 5.872***

personal factors .613 .058 .562 10.648*** .979 1.021

situational factors -.096 .066 -.077 -1.466 .979 1.021

R2=.309,   adj R2=.304,  F=56.696, p<.001 Durbin-Watson index=1.953

***p<.001

Table 6.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make-up color motives on social physical attractive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T VIF

social

physical

attractiveness

(Constant) 2.571 .269 9.564***

personal factors .094 .047 .120 1.979* .979 1.021

situational factors .239 .054 .268 4.433*** .979 1.021

R2=.095,   adj R2=.088,  F=13.322, p<.001 Durbin-Watson index=2.030

*p<.05, ***p<.001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가 개인적 신체매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다중공선성의 지표로 활용되는 

Durbin-Watson은 1.953로 2에 근접한 지수를 나타

내고 있다. 나타났다.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가 개인적 

신체매력지각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결정계수(R2)는 

.309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30.9%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이 유의성 검증의 분산분

석 결과에서는 F=56.696, p<.001로 회귀 분석 가능한 

자료로서 확인되었다. 직장인의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

가 개인적 신체매력에 미치는 영향 변수로는 개인적요

인이 β=.562, t=10.648, p<.001로 통계적 유의하게 정

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은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가 사회적 신체매

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Durbin-Watson 지수는 2.030으로 나타났으며 메

이크업 컬러선택동기가 사회적 신체매력지각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결정계수(R2)는 .095로 독립변인이 종속변

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9.5%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이 유

의성 검증의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F=13.322, p<.001로 

회귀 분석 가능한 자료로서 확인되었다. 직장인의 메이

크업 컬러선택동기가 사회적 신체매력에 미치는 영향 

변수로는 상황적요인(β=.268, t=4.433, p<.001), 개인

적요인(β=.120, t=1.979, p<.05) 순으로 통계적 유의

하게 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An & Kim[19]은 컬러

의 목적성과 기능성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적용하

여 활용한다면 인간의 심리적 측면은 물론 신체에 직접

적인 자극을 주어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신에게 맞는 컬러를 선택하고 더불어 사회적 

환경에 부합되는 컬러를 선택하여 외모관리행동을 한

다는 것을 결국 자신의 외모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

게 될 것이다. 결국 자신의 긍정적이고 높은 신체 평가

는 개인과 상황에 부합되는 컬러를 효율적으로 선택하

여 이를 기초로 헤어, 피부, 의복, 엑세서리와 같은, 다

양한 외모관리에 적용한다면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7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가 긍정적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 결과이다. 먼저 독립변

인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지수를 확인한 결과 2.119로 2에 근접한 지수를 나타

내었으며 VIF 지수도 1.021-1.021로 10미만의 지수를 

충족하였다.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 분석에서는 결정계수(R2)는 .183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18.3%로 나타났다. 회

귀모형이 유의성 검증의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F=28. 

283, p<. 001로 회귀 분석 가능한 자료로서 확인되었다.

한편 직장인의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가 긍정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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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로는 개인적요인이 β

=.426, t=7.422, p<.001로 통계적 유의하게 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make-up color motives on positive self-esteem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T VIF

positive

self-esteem

(Constant) 2.883 .262 11.004***

personal factors .343 .046 .426 7.422*** .979 1.021

situational factors .007 .053 .008 .135 .979 1.021

R2=.183,   adj R2=.176,  F=28.283, p<.001 Durbin-Watson index=2.119

***p<.001

Table 8.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make-up color motives on negative self-esteem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T VIF

negative

self-esteem

(Constant) 2.974 .371 8.025***

personal factors -.146 .065 -.139 -2.231* .979 1.021

situational factors -.168 .074 -.140 -2.262* .979 1.021

R2=.045,   adj R2=.037,  F=5.895, p<..01 Durbin-Watson index=2.121

*p<.05

Table 8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가 부정적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 결과이다. 먼저 독립변

인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지수를 확인한 결과 1.955로 2에 근접한 지수를 나타

내었다.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 분석에서는 결정계수(R2)는 .045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4.5%로 나타났다. 회귀모

형이 유의성 검증의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F=5.895, 

p<.01로 회귀 분석 가능한 자료로서 확인되었다. 

직장인의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가 부정적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로는 상황적요인(β=-.140, 

t=-2.262, p<.05), 개인적요인(β=-.139, t=-2.231, 

p<.05)로 부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소수의 연구에서 개인에게 어울리는 

퍼스널컬러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들이 보고되고 있다. Song[19]은 개인에게 부합되는 퍼

스널컬러와 선호색의 불일치가 인지부조화를 초래하고 

결국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

한 보고는 개인의 컬러 선택이 결국 인간의 성격 특성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Joung & Park[20]도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

는 베스트컬러 선택은 개인의 이미지와 개성을 향상시

키고 자신감,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개인에게 적합

하고 선호하는 메이크업 컬러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상

황과 장소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컬러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평가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평가로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

신감이 높으며 나아가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학업성취도가 높

으며 도전의식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직

장 여성에게 가장 최적의 컬러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미적 표현 수단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 특성과 삶의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는 자아존중

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겠다.  

3.4 신체매력지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9 신체매력지각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결과이다. 

먼저 독립변인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지수를 확인한 결과 2.168로 2에 근

접한 지수를 나타내었으며 VIF 지수도 1.137-1.137로 

10미만의 지수를 나타내어 다중공선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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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신체매력지각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 분석에서는 결정계수(R2)는 .471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47.1%로 나타났다. 회귀모

형이 유의성 검증의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F=112.612,

p<.001로 회귀 분석 가능한 자료로서 확인되었다. 

Table 9.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motives on positive 
self-esteem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T VIF

positive

self-esteem

(Constant) 2.101 .197 10.671***

personal physical attractiveness .491 .036 .665 13.363*** .879 1.137

social physical attractiveness .057 .050 .056 1.144 .879 1.137

R2=.471,   adj R2=.467,  F=112.612, p<.001 Durbin-Watson index=2.168

***p<.001

Table 10.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motives on negative 
self-esteem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T VIF

negative

self-esteem

(Constant) 2.574 .339 7.596***

personal physical attractiveness -.292 .062 -.302 -4.713*** .879 1.137

social physical attractiveness .058 .086 .043 .676 .879 1.137

R2=.084,   adj R2=.077,  F=11.631, p<.001 Durbin-Watson index=1.955

***p<.001

한편 직장인의 신체매력지각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로는 개인적 신체매력이 β=.665, 

t=13.363, p<.001로 통계적 유의하게 정적(+) 영향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매력지각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결과에서는  Durbin-Watson 지수를 확인한 결

과 1955로 2에 근접한 지수를 나타내었다.  

직장인의 신체매력지각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 분석에서는 결정계수(R2)는 .084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8.4%로 나타났다. 회귀모

형이 유의성 검증의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F=11.631, 

p<.001로 회귀 분석 가능한 자료로서 확인되었다. 

직장인의 신체매력지각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 변수로는 개인적 신체매력이 β=-302, 

t=-.4.713, p<.001로 통계적 유의하게 부적(-) 영향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직장인이 지각하

는 신체매력지각은 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매력지각의 하위 

요인 중 신체에 대한 매력지각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부정적 자아존중감에는 부적 영향력이 도출

되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높은 신체매력지각은 자아존중감

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동일

하게 도출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체적 외모를 가꾸는데 있어 메이

크업은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이며 메이크업의 완성도

는 메이크업 컬러가 일정부분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측과 과정은 결국 메이크업 컬러선택은 

신체적 외모를 향상시키고 결국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외모에 대한 아름다

움과 매력은 대인지각의 후광효과로 작용하고 있고[21] 

이러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본 연구의 결과

로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직장 여성의 메이크업 컬러선택동

기가 신체매력지각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경기 

소재 직장 여성 25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고 메이

크업 컬러선택동기, 신체매력지각, 자아존중감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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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투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

석,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의 자료 분석

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일련의 연구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여성의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는 신체매

력지각에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메이크업 컬러선

택동기가 개인적 신체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개

인적요인이 사회적신체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요인이였다.

둘째, 직장여성의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는 자아존

중감에 통계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메이크업 컬

러선택동기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변수로는 

개인적요인이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가 부정적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변수로는 개인적요인과 상황적 요인 이

였다.

셋째, 직장인의 신체매력지각은 자아존중감에 통계

적 유의하게 영향을 나타내었다. 신체매력지각이 긍정

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개인적 신체매력으로 나타났다.

4.2 제언 

본 연구의 후속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의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 연구는 뷰티 

학문영역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메

이크업 컬러선택동기를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

정도구가 존재하지 않아 FGI와 전문가집단 회의를 통

하여 질문문항을 도출하였다. 물론 연구방법에서 측정

도구의 구인타당도를 실시하기는 했지만 메이크업 컬

러선택동기의 명확한 구인이나 구성개념을 확립하는데 

미흡하였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는 뷰티 산업 영역에

서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측정도구 개발 연구가 시대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뷰티 학문 영역과 산업 영역에 컬러에 대한 연

구는 대부분 퍼스널컬러에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

러나 가장 근본적 관점에서 메이크업 행위에서 어떠한 

이유로 컬러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의 확장은 메이크업 행위에서 

컬러선택이유와 동기를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뿐 

아니라 나아가 컬러와 관련된 산업의 소비자 동기에 기

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

서는 컬러선택동기와 다양한 인간의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 연구가 보다 폭 넓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직장여성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남성의 메이크

업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 적용이라는 화두를 남기고 있

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는 남성의 메이크업 연구 나

아가 남성의 메이크업 컬러선택동기에 대한 연구도 시

대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 과제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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